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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아시아 왕자…"배용준과 가는 길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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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박영주 기자 = 장근석(24)은 명실상부한 한류스타다. "예측 불가능한 태도" 덕분이라는 자가진단이다. 

 장근석은 25일 일본 도쿄 긴자 K플레이스에서 "내 입으로 내 인기비결을 꼽는 건 부끄럽다. 하지만 인터뷰를 할 때 팬들의 반

응을 보면 대부분 다음 일을 예상할 수 없어서 내가 궁금하다는 의견이다. 또 한 가지 색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어 나를 좋아한

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착하고 말이 없고 대중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가끔은 돌발발언도 하고 새디스트 비슷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다. 남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고 감정 그대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일본에서도 이례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없었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위험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예상대로 움직이기에는 내 자신도 재미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재미있고 솔직하게 하자는 주의다. 또 그런 점이 일본 팬들의 반응을 얻은 것 같다." 

 장근석은 SBS TV 드라마 '미남이시네요'가 일본에서 방송되면서 한류스타로 급부상했다. 포스트 배용준(39)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장근석은 "가는 길이 다르다"며 배용준과 비교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1년 전 일본에서 앨범이 나오기 전에 류시원 형과 통화를 했다. 그때 먼저 일본에 진출한 시원이 형이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

하라는 말에 큰 힘이 됐다. 해외 활동은 어렵고 외로운 길이기도 하다. 동료도 없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니 매우 감사했다.

나도 나중에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배용준, 류시원 등 선배들과 나의 길은 다르다. 각자 가는 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장근석은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몸에 말썽이 나타난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나흘 밤을 새워도 끄떡없다. 내가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삶 자체를 매우 즐기고 있다. 어렸을 때 꿈꿨던 것들이 하나씩 현

실이 되는 게 재미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는 타입이다"고 밝혔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나 역시 의문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기를 하고 노래

를 부를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역발상으로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만

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마음이다. 

 또 "자칭 아시아 프린스라고 떠드는 것이 내 꿈이다. 나가서는 월드 프린스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나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노력도 안 한다고 할까봐 일본어, 중국어 공부 등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근석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안 가면서 스스로 숨고 싶지 않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연기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콘텐

츠가 닿지 않는 곳으로 가기 위한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시아 프린스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

한다. 아시아 프린스가 되지 않아도 내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장근석은 10월 일본 나고야, 오사카, 도쿄로 이어진 아레나 투어를 성공리에 마치고 26일 도쿄돔에서 4만5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도쿄돔 공연은 장근석이 기획한 '프린스 월드'를 주제로 장근석의 일상에 콘서트를 접목

했다. 힙합가수 주석(33), 버벌진트(31), 탤런트 박신혜(21)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영화배우 김하늘(33)과 함께한 영화 '너는 펫' 1월 일본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룹 '소녀시대'의 윤아(21)와 드라마 '사랑비'를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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